
한국산 Polyester SF 반덤핑 판정
일본 , 7월19일 덤핑마진율 13.5% 최종판정 … 타이완산은 10.3%

한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-일 교역 사상 처음으로 반

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.

일본 정부는 7월19일 한국산 Polyester SF(단섬유)에 대해 최대 13.5%, 타이완산에 대해서는 최대 10.3%의

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렸다.

한국의 일본시장 Polyester SF 수출액은 2001년 410만달러로 수출량은 미미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

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1965년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상징적인 의

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.

일본이 반덤핑 판정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(WTO) 제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.

외교통상부는 일본의 한국산 Polyester SF에 대한 반덤핑 판정과 관련해 현재 유럽연합(EU) 등 많은 나라

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일본이 자국 시장으로 대량 유입될 것을 염려해 사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

치로 판단하고 있다.

Polyester SF 일본 수출현황 (단위: 1000달러)

구 분 1999 2000 200 1 20 02 (1- 4
수출 총액 6,336 6,541 4,088 1,329
대양 산업 211 724 576 190
삼영 합섬 236 582 186 26
성 림 212 144 20 18
삼양 사 909 541

294 62
S K케미칼 0 10
삼 흥 275 111 0 0
기 타 4,493 4,429 3,012 1,033

+ 2000년 11월1일 삼양사와 SK케미칼의 Polyester SF 사업은 휴비스로 통합

다만, 일본이 그동안 만성적인 무역역조를 보여 온 한국에 대해 반덤핑 등 공식적인 수입규제는 자제해 왔

고 한국산에 대한 일본의 첫 반덤핑 조치인 만큼 신중한 자세로 주시하고 있다.

외교부는 일본이 대거 반덤핑 등 수입규제 정책으로 선회했다기보다는 WTO체제에 맞춰 나가고 있다고 봐

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.

다만, 첫 반덤핑 판정인 만큼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WTO 제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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